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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지분 50% 매각
IPIC, 경 권도 넘길 수 있어 … 4-5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 IPIC가 지분 50%를 매각해 경 권까지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PIC는 5월 현대오일뱅크 보유 지분 70% 중 35%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찰작업을 진행했으나 최근 

상황에 따라 50%까지도 팔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관련기업들은 2006년 미국의 ConocoPhillips가 2개월이나 정 실사를 하고서도 경 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은 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비쌌다는 점을 들어 또 다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보이자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IPIC는 투자 차익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 권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IPIC는 8월 주간사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를 통해 인수제안서를 받고 GS칼텍스와 ConocoPhillips, 

롯데그룹, 현대중공업 등 4-5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재입찰을 앞두고 실사하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가격이 관건이긴 하지만 경 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후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GS칼텍스는 후발주자인 S-Oil에 한진그룹이 참여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 정제

능력에서 1위인 SK와 SK인천정유를 합한 수준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가장 과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onocoPhillips는 IPIC와 기존에 사업관계가 있고 최근 타이에서 사업 일부를 매각해 자금여유도 있어 고도

화사업 등에 투자할 여력이 많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석유화학 등 중공업 부문을 유통과 함께 그룹의 양대 축으로 키운다는 전략에 따라 정유기업 인

수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과감히 베팅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분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35%를 더 사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지만 

다른 기업이 50%를 인수해 경 권을 가져가는 것은 막으려 들지 않겠냐는 것이 기업관계자들의 추측이다.

관련기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2006년 초 IPIC의 콜 옵션 행사에 따라 지분 20%를 4500원에 넘겨놓고 

이제와서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사려면 속이 쓰리겠지만 그렇다고 경 권을 완전히 잃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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